필리핀-일본, 각국 해상 안전질서를 위한 5천6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체결
[bookmark: _GoBack]2028년까지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초대형 경비함 5척 인수 예정
요약:
· 2024년 5월, 필리핀과 일본은 필리핀 해안경비대(PCG)를 위한 97미터 급 경비함 5척 인수 협정을 체결
·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위한 ‘해상 안전 능력 향상 프로젝트(MSCIP) 3단계’의 일환인 ‘다목적 대응함(MRRV)’의 조달과 향후 5년간 물류 및 개발 지원 포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 해상 안보에 투자하는 것은 일본의 최신 국가 안보 전략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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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PNA, 필리핀 외무장관 엔리케 마날로(왼쪽)와 일본 대사 엔도 카즈야 (오른쪽)
[bookmark: _Hlk163734095]I. 	필리핀-일본의 협력 현황
· 필리핀과 일본은 해상 안전과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협력 내용에는 장비 기증, 합동 훈련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일본은 필리핀의 해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에 여러 척의 경비함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광대한 해양 영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지원함.
· PCG(Philippines Coast Guard)는 이전에 이미 일본과 필리핀의 MSCIP 1단계 및 2단계에 따라 44m 급 MRRV 10척과 97m 급 MRRV 2척을 인수한 적이 있음. 이 경비함들은 남중국해를 순찰할 뿐만 아니라 아융인 암초의 좌초선박 BRP 시에라 마드레에서 주둔 중인 필리핀군을 재보급하는 역할의 민간선박을 호위해옴.

I I. 	각국 대표의 입장
· 필리핀 엔리케 마날로 외무 장관은 이번 협정에 대해 "양국 관계의 심화뿐만 아니라 더 넓은 해양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 엔도 카즈야는 “필리핀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PCG는 해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전선에 서있으며 97m 급 선박을 직접 방문하며 일본과 필리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덧붙임. 

III. 	시사점
필리핀과 일본의 해상 안전 협력은 양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필리핀의 해상안보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남중국해 상황에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력 역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 자료원: 필리핀 뉴스
관련 링크:https://www.pna.gov.ph/articles/1224952
image1.jpg




